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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06월 평가원 수학(나형) 3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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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log   과 log   이 같은 자연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적당한 자연수 에 대해서 

log       log   

이라 두면          이 됩니다. 이것으로 로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라는 이차함수와    이라는 상수함수 간에

교점의 좌표가 각각 와 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모두 실수입니다.

이차함수         의 대칭축은   


이고, 

따라서  는 


 대칭인 관계 혹은     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 


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  


라는 대소관계를 얻게 되고,

 가 


 대칭이라는 사실을 덧붙이면    ≤ 


≤  ≤  


≤ 이 됩니다. 

이때 부등호에서 등호 성립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      →   에서

≠ 이므로   


 가 되어야 하며,     


  ≤  


 이라는 유용한 부등

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분석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그래프를 통해 관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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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때 아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  


 에서도  ≤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 그래프에 따르면 눈으로 봐도   


 로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조금 더 이차함수     의 최댓값

에 더 근접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와   대소관계의 경계가 되는     


가 되는 순간에는, 

    과 연립해보면   


과   


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차함수의 값은 
   

   

이고, 

따라서 

 ≤   


를 만족해야 합니다.

즉, 이하의 자연수 에 대해 자연수 이 존재만 하면 실수  도 존재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 복잡한 관계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한 몫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등식 

 ≤   


에      ⋯ 를 대입하자니 분수 계산이 자꾸 등장하므

로 비효율적̇ ̇ ̇ ̇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조금은 참신하고도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연수 에 대해 자연수 값이 결정된다면,

반대로 자연수 값에 대해서도 어떤 값이 대응될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어서      ⋯ 를 대입하여 존재하는 을 찾자는 것이죠.









O






        

  

 

  





- 4 -

즉, 

 ≤   


 대신에   과  ≤ 

 로서 생각해봅시다. 

  이면   이고  ≤ 로서   으로 존재하고,

  이면   이고  ≤ 로서 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면   이고  ≤ 로서   으로 존재합니다.

또,   이면    이고  ≤ 로서   이고,

  이면    이고  ≤ 로서     , 즉    이고,

  이면    이고  ≤ 로서     , 즉    이며

  이면    이고  ≤ 로서   이기에 을 벗어나게 됩니다.

           과

           정도는 금방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계산 장벽̇ ̇ ̇ ̇을 극복해야 이러한 문제도 거뜬히 맞춰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 가능하며

그 합은               이 답이 됩니다.

“개수 세기 너무 싫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열공 + 기출분석 하세요!

 [ 2016년 03월 교육청 수학(나형) 21번 ]

위와 같이 올해 시험 중에서도 나름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 5 -

그동안 주로 문과 수학 시험에서는 이과생도 풀기 난해할 만큼 어려운 개수 세기̇ ̇ ̇ ̇  문제가 끝판 

대장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때때로 이과 킬러문제보다 어렵다는 인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정

말 정말 어려워서 수험생들의 발목을 많이 붙잡았죠.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빠져서 ‘지수로그 단원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분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06월 평가원 30번 문제로 인해서

지수로그는 결국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로그는 그저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도구일 뿐이니 없어도 그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껍데기는 비록 로그문제처럼 보였지만 알맹이는 이차함수 개형 분석이었고,

부등식 해석을 통해 자연수 값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출제자의 의도였다고 봅니다.

 [ 2015년 06월 평가원 수학 영역(A형) 30번 ]

 [ 2015년 11월 대수능 수학 영역(A형) 30번 ]

 

그러니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보더라도

‘어?! ‘가수’가 나온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지수로그 문제는 안 풀어도 될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얼른 제고하고서, 꼼꼼하게 애정을 갖고서 분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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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번 06월 평가원 30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아이디어가 유사

했던 다음의 문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2011년 11월 대수능 수리(나형) 30번 ]

바로,      ⋯  순서대로 대입해서 확인하다가

계산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고, 복잡하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고, 출제자가 이걸 정말 생각했는지 의심이 

들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서 촉박한데 앞 문제 한 번 더 살펴보고 올까 생각도 드는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다른 기준이 되는 을 찾는 문제입니다.

위의 수능 문제에서는   log   이   와 격자점에서 교점을 갖는 순간의 을 기준으

로 생각하면 계산이 확연히 줄어들고,

아까 전 평가원 문제에서는 

 ≤   


 대신에    과  ≤ 로서 생각

하면 계산이 엄청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예컨대 교과서에 “다른 기준이 되는 값 찾기”라는 단원이 존재해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 기출 문제를 안고 오래도록 고민 또 고민

하여서 힘겹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